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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오렌지색 불타는 화면이다. 그림의 제목마저‘불

타는 6월’ 인데 만물이 생동하는 초록의 6월을 

어째서 불타는 계절로 표현했을까 궁금해진다. 대

리석 발코니에 잠들어 있는 여인의 오렌지색 드레

스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인의 알몸이 환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한 오렌지 드레스는 여인을 감싸

면서 온 화면에 흘러 내린다. 여인의 머리 뒤로 보

이는 바다는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마치 금

이 녹아 흘러 내리는 듯한 그 황금빛은 드레스의 

오렌지색 위로 타고 내리며 불타는 듯한 분위기를 

마무리한다. 

프레드릭 레이튼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한 

화가였다. 생전에 그의 그림은 인기가 높고 비싸게 

거래되어 그는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얻었고 귀족 

작위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의 사후 빅토리아 시대

의 산물로 간주되었던 그의 작품들은 20세기 초까

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잊혀져 버렸다. 

레이튼의 최고 걸작으로 알려진‘불타는 6월’은 

그의 생전에 팔려서 1900년 초까지 영국의 한 미

술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 후 행방이 묘연해졌

다고 한다. 1960년 대에 런던의 어느 가정집 다락

방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구시대의 미술작품으로 

여겨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1963년에‘불

타는 6월’은 암스테르담에 나타난다. 푸에르토리

코에 설립된 아르테 데 폰세 미술관을 위해 전세계

를 돌며 작품들을 구매, 수집하던 푸에르토리코 정

치가 루이스 페레가 이 그림에 주목하여 거의 공짜

라고 할 정도의 헐값에 사들였다. 

그 후‘불타는 6월’은 아르테 데 폰세 미술관의 

대표 작품이 되었다.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을 포함 

전세계 유명 미술관들에 대여 전시를 허락하며 다

시 한 번 명성을 얻게 된다. 

영국의 6월은 녹색이다. 그 곳에서 태어난 이 불

타는 그림은 자신의 운명을 찾은 듯 지구를 한 바

퀴 돌아 카리브 해의 푸에르토리코에 정착했다. 황

금 오렌지색이 더없이 어울리는 곳이다. 언젠가 

푸에르토리코에 갈 기회가 있다면 꼭‘불타는 6월’

을 찾아가 보려 한다. 

김 동백

불타는 6월 
(Flaming June  c. 1895)

프레드릭 레이튼 (Frederic Leighton  1830 -1896)

캔버스에 유채 120 cm x 120 cm 
푸에르토리코 아르테 데 폰세 미술관


